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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참가성적
(2022-2026년)

⦁2026 ISSF 뮌헨 월드컵 사격대회 개인12위
⦁2026 ISSF 항저우 월드컵 사격대회 개인18위

세계랭킹(제출일 기준) ⦁73위

1.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목표와 출전 각오는 무엇인가요?

이번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제 선수인생에 더 성장하는 무대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결과로 증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집중력을 가지고 “한계가 
없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2. 해당 종목의 선수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시작 연령은?

시작은 중학교 3학년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때 조금에 흥미는 가지고 있었고, 같은반 친구가 사격부에 같이 가
입해보자는 말에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 경기 전 나만의 루틴 또는 징크스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경기가 있는날에는 일찍일어나 몸을 깨우고 ,아침식사를 꼭 챙겨 먹습니다.
아침식사는 된장찌개 밥을 든든하게 먹는걸 좋아하고, 안되면 계란과 우유를 먹습니
다. 징크스는 없습니다.

4. 선수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임신을하고 딴 금메달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던거 같아요 2023 한화회장
배 경기 였는데 임신중이라 컨디션도 별로 였지만 그래도 나와 동글이가 함께하는 
경기는 두번다시 경험하지 못하기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총쏘는도중에 
동글이가 꿈틀대면 배를 쓰담으면서 어루고 달래면서 쐇던거 같아요! 



5. 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방법 무엇인가요?

힘들 때 가 출산 후 조금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운동과 육아에 선택을 
하려고 했던 시기 같아요 가족, 지인, 동료, 친구들이 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챙겨 
줬기에 다시 일어서서 사격장에 나와 운동하는 즐거움을 알고 온 가족이 육아에 많
이 참여해주셨기에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육아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선수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사람 사람(가족, 지도자, 멘토 등) 그 이유는?

저는 대학교감독님 “김순희 감독님”이 제 우상입니다
대학교를 입학 하기 전 저는 보석 이었습니다. 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라고 
할까요? 보석이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모습이였죠 하지만 대학교 입학 후 감독님께
서 칭찬과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시면서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덕에 이자리에 설수있는거 같아요 감독님은 조금 부족한 
선수들을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지도자의 길에 걷게 되
면 꼭 감독님과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7. 운동 외에 즐기는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운동 골프 좋아합니다! 공을 치면서 스트레스를 멀리 날리는거 같아요

8. 본인만의 특별한 이야기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부상 극복, 
학업·직장 병행, 가족 이야기, 국가대표 선발 과정 등)

특별한 이야기는 인터뷰때 생각나면하겠습니다.

9. 앞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잠깐 스쳐가는 선수도 기억되기보다 꾸준히 대중들께 “사격하면 봉서린선수“로 기억
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욕심내면 ”사격여신 봉서린“ 면이면 좋겠습니다.

10. 나만의 좌우명 또는 철학이 있나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결국 해낸다.

11. 인생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선수/지인이 있나요?

라이벌 없습니다. 저는 제자신과 싸우는걸 좋아합니다.
한계를 뛰어 넘어갔을때 터지는 도파민을 즐기는걸 좋아합니다.

12.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작성해 주세요.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응원에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